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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1. 서   론

  국어에서 말하는 원순모음화란 일반적으로 순음성을 가진 자음아래

에서 모음 ‘으’가 ‘우’로 변화되는 즉, 비원순모음이 원순모음으로 바뀌

는 음운현상을 말한다.1)

  그러나 역사적으로 원순모음화에 대한 논의는 ‘>오’형으로부터 시

작되었으며 小倉進平(1940)에서이다. 小倉進平(1940)에서는 ‘>오’의 

*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 국어에 순음성을 가진 자음으로는 ‘ㅁ,ㅂ,ㅃ,ㅍ’가 있다. 또한 방언에 따라서

는 역사적으로 ‘’가 ‘오’로 바뀌는 현상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오’형의 변화도 원순모음화 현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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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통하여 소실문자의 음가를 추정하였는데 이 ‘’에 대한 논의는 

이후 국내 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숭녕(1940)은 모음체계 

내에서 ‘으, 우’와 ‘, 오’의 대립 관계를 ‘/’의 변화와 ‘>오’의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백두현(1992)에서는 ‘→오’의 실현 방언과 비실현 방언간의 차이가 

생겨난 통시적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 곽충구(1994:263)는 함경도 육진

방언의 원순모음화의 방향을 ‘→오’나 ‘으→우’로 보아 방언분화의 

한 요인이 되었음을 밝히고 이전 시기의 모음체계를 再構하였다. 이승

재(2004:221)에서는 중앙어와 구례지역어의 차이를 원순모음화의 규칙 

재순위화로 해결하여, /으/와 /우/, //와 /오/가 각각 원순성의 유무에 

의한 대립짝임을 밝혔다.2) 또한 신승용(2004)에서는 경북방언의 /어/[E] 

원순모음화의 양상과 특성을 모음체계의 변화와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이상의 선행된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원순모음화 현상은 역사적으로 

‘>오’형과 ‘으>우’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때의 피동화주는 ‘, 

으’가 된다. 동화주에는 [＋순음성]과 [＋원순성]이라는 자질을 가진 순

음과 원순모음이 있다. 이처럼 원순모음화는 동화주에 있어 원순모음

화를 일으키는 두 가지 자질의 특성 때문에 별개의 음운현상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순음에 의한 원순모음화와 모음에 의한 원순성 동화라는 

원순모음화를 적용환경과 적용위치에 따라 구분지어 논의하였다.3) 모

2) 이와 관련하여 이승재(2004)에서는 원순성에 동화되어 ‘으’가 ‘우’로 ‘’가 

‘오’로 각각 표기된다는 것은 ‘우’와 ‘오’가 원순모음 [u]와 [o]였다는 것을 전

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 원순모음화와 원순성 동화에 대한 논의는 곽충구(1990)과 김경아(2000)을 참

고할 수 있다. 최명옥(1982), 최임식(1984), 곽충구(1990, 1993), 이재춘(1991), 

최전승(1986), 소강춘(1991) 등에서는 동화주가 순음이든 원순모음이든 피동

화음에 영향을 미처 비원순모음인 피동화음이 원순모음으로 바뀐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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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의한 동화는 형태소 경계에서 수의적으로 일어난다. 반면 순음에 

의한 그것은 제약이 따르는데 활용보다 곡용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난

다. 진도방언에서 곡용의 경우 원순모음화가 실현되지 않는다.4)

  그러나 최명옥(1985:14～17)에서는 곡용 할 경우에도 원순모음화가 실

현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방언에서 논의된 것들을 살펴

보면 배주채(1994:54), 정인호(2006:99), 김경표(2008), 이상신(2008:81), 

하신영(2010) 등에서 원순모음화가 실현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

미초가 ‘으’이기 때문이다.5)

  이러한 기존 성과들을 검토하건대 전남방언의 원순모음화는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남 서남 방언권에 속하는 진도방언

에서는 형태소 경계에서 곡용의 경우 원순모음화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주변 지역어와 다른 특징이란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

는 것은 국어사, 방언사, 방언구획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진도방언의 원순모음화

  진도 방언에서 순음을 가진 어간말음으로는 ‘ㅁ, ㅂ, ㅍ’이 있다. 이 

중 음소 ‘ㅍ’은 체언의 음절 말에서 평파열음화가 일어나 ‘ㅂ’로 실현

된다.6) 그러므로 진도방언에서 어간 말 자음으로는 /ㅁ,ㅂ/이 된다. 어

서 이들을 모두 원순모음화로 보았다.

4)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대부분은 분철 표기 

또는 비연철 표기인 것으로 이는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려는 문법 

의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5) 곡용시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 예시는 필자의 졸고 이진숙(2010:57)의 각주

에 실려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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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초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으－’가 있는데 필자의 조사과정에서 

형태소 경계사이의 원순모음화 실현은 곡용과 활용에서 그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여 이 장에서의 논의는 진도방언의 원순모음

화 현상들이 이 방언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 변화인지 전남방언의 전체

적인 흐름인지 전남방언의 개별방언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순음에 의한 원순모음화

2.1.1. 진도방언

  (1) 곡용의 경우 

  － 선택어미: －으로, －은, －을

     춤: 추미로, 추멀, 추먼(침, 涎)      짐: 지미로, 지멀, 지먼(負)

     갑: 가비로, 가벌, 가번(값, 價)      입: 이비로, 이벌, 이번(口)

     숩: 수비로, 수벌, 수번(숲, 林)      집: 지비로, 지벌, 지번(짚, 槀)

     앞～압: 아비로, 아벌, 아번(前)  cf. 아페

  (2) 활용의 경우

  － 선택어미: －으문7), －응깨

6) 짚＋이→[지비], 앞＋이→[아비], 옆＋이→[여비] 등으로 실현된다.

7) 조건을 나타내는 어미 ‘－으면’에 관하여 논의된 것을 보면 최명옥(1998:454 

～455)에서는 문법형태면에서 동남방언의 두 하위방언을 분화시키는 데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 중에 조건표시 형태소 ‘으면’도 그 하나로 보고 있다. 

즉, 현대국어의 ‘으면’은 동남방언에서 세 부류로 나타나는데 ‘으[모,몬], 으

[머,먼], 으[마,만]’의 형태로 분포가 된다.

  또한 이기갑(2003:402～405)에서 논의된 것을 보면 ‘－으면’은 방언에 따른 

의미의 차이는 없고, 형태적 변이가 있는데 이 ‘으면’은 이중모음이 중부 방

언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방언에서 단모음으로 변이되어 쓰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단모음화의 양상은 방언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서남방언과 

동남 방언의 일부에서는 ‘여→어’로 단모음화 되어 단순한 변이를 보이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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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 까무문, 까뭉깨(洗)      남－: 나무문, 나뭉깨(餘)

     꼽－: 꼬부문, 꼬붕깨(揷)      뽑－: 뽀부문, 뽀붕깨(選)

     씹－: 씨부문, 씨붕깨(噬)      입－: 이부문, 이붕개(衣)

     굶－: 굴무문, 굴뭉깨(飢)      젊－: 절무문, 절뭉깨(小) 

     볿－: 볼부문, 볼붕깨(履)

  예문(1)과 (2)는 곡용과 활용에서 어간말음과 어미초가 ‘순음＋－으－’

의 환경이 되었을 때 이 방언에 나타나는 원순모음화 현상을 살펴본 

것이다. (2)의 활용에서는 어떤 음운론적 제약 없이 원순모음화가 실현

이 되었다.

  그 환경을 살펴보면 [＋순음성]이라는 자질은 어미초의 ‘으’를 ‘우’로 

변화시키는 동화주로 작용하기에 충분 하였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원

순모음화는 조건 지어진 그 환경에서 인접해 있는 모음을 동화시킨 직

접동화에 해당된다.

  그러나 (1)에 드러난 어미의 표면형이 ‘－이로, －얼, －언’으로 처음 

선택된 어미 ‘－으로, －은, －을’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8) 이를 전남

방언과 비교하였을 때 순음에 의한 원순모음화 실현은 다음과 같다.

만 동남 방언의 경우 ‘으먼’의 ‘ㄴ’이 탈락되어 ‘으머’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서북방언과 동북방언, 중부방언의 일부에서는 ‘으문’으로 쓰이는데 동북방언

의 경우 ‘ㄴ’이 탈락된 ‘으무’가 쓰이기도 한다. 예) 산을 넘어가문[서북], 나

만 알문[충북 단양], 여름에 비나 둬 분 오문[동북] 

  위의 두 논의를 따른다면 진도방언에서는 ‘으먼’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

데 진도방언에서는 ‘으문’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남방언의 일관된 음운변화에

서 벗어났다. 어떠한 경로를 타고 서북과 동북방언에 나타나는 ‘으문’이 진

도방언에도 보이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8) 국어에서 어미 ‘－으로, －을’은 ‘ㄹ’을 제외한 체언의 종성자음 뒤에 붙어서 

체언말음이 양순음으로 끝나면 그 영향을 받아 원순모음화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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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전남방언의 개별방언

  (3) 곡용의 경우

    ㄱ. 영암

      － ‘ㅂ’ 말음소: 사부로(삽, 鍤), 이부로(입, 口), 수부로, 수불(숩, 林) 

cf. 사블, 이블

      － ‘ㅍ’ 말음소: 여푸로(옆～엽, 側), 아푸로(앞～압, 前) cf. 여블,

아블 

      － ‘ㅁ’ 말음소: 보무로는(봄(春)＋으로는) cf. 보믈 

    ㄴ. 고흥

      － ‘ㅂ’ : 놉(일꾼)을→노불, 옷갑(오값)은→오가분,

      － ‘ㅁ’ : 거름을→거르물, 앞으로→아푸로

    ㄷ. 해남: 이름＋을→이르물, 봄＋을→보물 

    ㄹ. 화순: 앞＋으로→아푸로, 집＋으로→지부로 

    ㅁ. 곡성: 짐＋으로→지무로, 집＋으로→지부로 

  (4) 활용의 경우

    ㄱ. 영암

      － ‘ㅂ’ 말음소: 허분다, 허붕깨, 허부먼(헙－ 搔), 어분다(업－, 負), 

이부먼(입－, 衣)

      － ‘ㅁ’ 말음소: 수문다, 수뭉깨, 수무먼(숨:－, 隱)

      － ‘’ 말음소: 골문다, 골뭉깨, 골무먼(곪:－, 瘍)

    ㄴ. 고흥

      － ‘ㅂ’: 입－으먼→이부먼, 남－으먼→나무먼, 얇－으먼→얇부먼

    ㄷ. 해남: 푸문디

    ㄹ. 곡성: 남＋은다→나문다, 씹＋은다→씨분다

  먼저 곡용에서 영암방언(이상신 2008:81)을 살펴보면 ‘으로’의 경우

에는 원순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났는데 ‘을’의 경우에는 수의적으

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활용에 있어서도 어미초가 ‘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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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음 뒤에서 원순모음화가 일어났다. 고흥방언(배주채 1994:54), 해남방

언(김경표 2008)과 곡성방언(하신영 2010)에서도 순음 뒤에서 어미 ‘으’

는 ‘우’로 수의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기존의 방언구획에 의하면 진도방언은 위에서 논의된 영암과 해남방

언권에 속한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은 체언어간과 어미가 결

합하는 환경에서 원순모음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는 모음에 의한 

원순동화에서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

2.2.1. 진도방언

  (1) 곡용의 경우

    ㄱ. 선택어미: －으로, －을, 은

        몰국: 몰구기로, 몰구걸, 몰구건(羹)

        굿: 구시로, 구설, 구선(巫)

        공: 공이로(無料)

  (2) 활용의 경우

    ㄱ. 녹－: 노그문, 노긍께

        걷－: 거드문～거두문, 거등께～거둥께(收)

        묻－: 무드문～무두문, 무등께～무둥께(埋)

        붓－: 부스문～부수문, 부승께～부숭께(注)

        솟－: 소스문, 소승께(聳)

9) 이 논의에서는 ‘을’이 폐음절인 점, 생략되기 쉬운 점 등이 원순모음화를 가

로막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10) 방언구획에 대하여는 이돈주(1978), 이기갑(1986), 기세관(1981) 등에서 구체

적으로 논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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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살펴 본 순음에 의한 원순모음화는 피동화주 ‘으’가 동화주인 

‘순음’과 인접해서 일어나는 직접동화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는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개재자음이 있기 때문에 

간접동화이다.

  즉, 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는 순음에 의한 원순모음화와는 다르게 

피동화주와는 다른 음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한 두 개 정도 자음이 올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

  (1)과 (2)는 곡용과 활용에서 모음에 의한 원순동화현상을 살펴본 것

으로 용언의 활용에 비해 체언의 곡용은 결코 원순모음화가 실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모음의 동화에 의한 곡용 할 때의 원순모음화 역시 

전남권의 개별방언과는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2.2.2. 전남방언의 개별방언

  (3) 곡용

    ㄱ. 영암: 구구로(국, 羹), 주구로(죽, 粥)

    ㄴ. 화순: 국＋으로→구구로

  (4) 활용

    ㄱ. 영암: 주구로(죽－, 死); 누룬다, 누룽깨, 누루먼(눓－, 燋); 뚜룽깨, 

뚜룽가, 뚜루요, (뚫－, 貫); 부숭개(붓－, 腫), 부순다, 부숭

깨, 부수먼(붓－注)

    ㄴ. 고흥: 녹－으먼→노구먼, 붓－으먼→부수먼, 훑－으먼→훌투먼 

    ㄷ. 곡성: 솟＋은다→소슨다

  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에서 전남방언의 각 개별방언들을 살펴보면 

곡용 할 때에 비해 활용할 때에는 진도방언과 같이 개재자음 앞에 모

음이 오면 개재자음 뒤의 어미초 ‘으’는 수의적으로 원순모음화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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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활용할 때는 순음에 의한 원순모음화든 

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든 실현되는 환경은 무엇보다 어미초가 ‘으’이

기 때문이다. 원순모음화가 실현된 활용에 있어서의 음운조건들을 보

면 형태소 경계에서 인접형태소의 영향을 받아서 원순모음화가 실현이 

되었다.

  이상으로 진도방언에 나타나는 원순모음화의 실현과 비실현을 전남

방언의 개별방언과 함께 비교 검토해 보았다. 기존의 논의에 의하면 

체언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제약이 따르는 요인으로는 어간과 어미

를 구분하여 표기하려는 표기법상의 규범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

나 본고는 이러한 논의의 입장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방언에서 실현되

지 않는 곡용에서의 원순모음화를 설명하려 한다.

  형태소 경계에서 곡용의 경우 원순모음화가 실현되지 못함은 어미의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까닭이라는 것이다. 물론 어미는 어간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자립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어미는 그 자체만으

로도 하나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입장에

서 어미 자체의 음운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 어미의 음운변화

  하나의 음운현상이 실현이 되려면 무엇보다 그 음운현상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형태소 경계에서 원순모음

화가 실현이 되려면 음운론적으로 조건 지어져야 한다.

  곡용의 경우 전남방언에서 어미초는 순음에 의한 원순모음화든 모음

에 의한 원순모음화든 모두 ‘－으’로 시작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반면 진도방언의 어미초는 ‘어－’와 ‘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므로 본 논의에서는 원순모음화를 실현시키지 못한 어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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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될 것이다.

  국어에서는 체언의 말음에 따라 결합되는 어미의 형태가 달라진다. 

그리고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에 비해 교체 양상이 더욱 복잡하였다. 

다음은 중세국어 시기에 나타난 어미들이다.

  (1) 모음조화에 의한 교체

    ㄱ. /는, /은

    ㄴ. /를, /을

    ㄷ. 로/으로

  (2) 체언의 말음에 의한 교체

    ㄱ. 로/로, /ㄴ

    ㄴ. /, /

  (1)은 모음조화에 따른 교체 형태로 이를 현대국어에 반영하면 (1ㄱ)

은 ‘는/은’이 되고 (1ㄴ)은 ‘를/을’이 되며 (1ㄷ)은 ‘으로’에 해당된다. 

(2)는 체언의 말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교체되는 형태이다. (2

ㄱ)은 현대국어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면 매개모

음 ‘/으’를 가진 형태가 사용되고(단, ‘로/로’는 ‘ㄹ’뒤에서 ‘로’가 

사용됨), 모음으로 끝나면 매개모음이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2ㄴ)은 

현대국어에서 ‘은/는, 을/를’에 해당이 된다.(안병희․윤용선․이호권 

2002:55～56) 중세국어에서도 (1, 2)와 같이 어미에 있어서 형태소가 음

성조건에 따라 가각 다른 음상을 갖고 있었다.11)

11) 중세국어 시기 구격조사는 체언의 말음이 ‘ㄹ’이나 모음이면 ‘로’가 자음이면 

연결모음 ‘/으’가 개입되어 양성모음인 체언에는 ‘로’가 음성모음인 체언

에는 ‘으로’가 연결되었다. 또한 이 구격조사는 통사적 현상에 따라 구분지

어 볼 수 있다. 이 격조사에 선행하는 체언, 후행하는 체언과의 관계에 따라 

그 쓰임의 의미는 달라진다. 安秉禧․李珖鎬(1990:18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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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국어 시기 (1)과 (2)에서 보이는 어미들의 이형태중 ‘’는 어두

에서는 ‘아’로 비어두에서는 ‘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이

다. 먼저 ‘>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역사적으로 ‘>아’의 변화를 단정 짓는 이유는 <漢淸文鑑>(1979)에 

‘>아’의 변화가 어떤 조건의 환경에서도 실현되어 있기 때문이다.(이

기문 1972) 그러나 김완진(1978)에서 논의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12)

      ① ㄱ. 안니허면(1ㄱ) 아니헐듯(5) 조심헐진니라(29)

         ㄴ. 허러허면(2ㄴ) 못허게 허미(21ㄴ)

  이 논의에서는 ①의 예문 ‘－’의 경우 ‘․>ㅓ’의 변화에 초점을 맞

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어’에 의해 변화되었다는 중간단계의 

설명도 필요 없게 된다. 이는 진도방언에 나타나는 어미에 그대로 적

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느 한 시기에 ‘․>ㅓ’의 변화를 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에 대한 변화의 예는 그리 많지 않은 현

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도방언에 나타난 어미초가 ‘>

어’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더욱이 여러 

방언에 나타난 어미들의 형태를 보면 ‘을～얼/를～럴, 은～언/는～넌’이 

자유변이를 하는 지역이 있지만 그 빈도수에 있어 두드러지지 않기 때

문에 이에 관한 논의가 많지 않다.13)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현재 진도

방언에서 쓰이는 대격, 보조격 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2) 비어두에서 ‘’의 음운변화에 대한 논의는 최전승(1995:197～427) 참고하

였다.

13) 이기갑(2003:43～44. 123)에서 논의된 것을 보면 목적격조사 ‘얼/럴’과 보조사 

‘언/넌’은 중부와 서남방언에서 변이의 형태가 나타난다고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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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술자료

    ㄱ. 소가 새끼럴 다 나문 그때넌 도살창이로 가는 거스로

        노먼 자석 나서 (제보자: 곽순심)

    ㄴ. 내가 그 무수바벌 그케 시러를 해써

        그런 때넌 자그넘매가 살리멀 욕시멀 내가꼬

        거그다가 지벌(짚) 깔고

        불이 빌:간 하루럴(화로) 메느리(며느리) 아페 던저불고

        하나씨가(할아버지가) 나럴 당신 물파(무릎)게다 안처노코는

        우리 엄매가 따럴 여서설 난는데. (제보자: 이순예)

    ㄷ. 아버니 도라가싱께 자먼(잠) 아노더마

        그 집 아덜더리, 아덜레더리14) (제보자: 박삼단) 

    ㅁ. 모지벌, 쇠주걸, 버설, 매설(墳), 거설(表), 이바지럴, 거그럴, 나넌

  위의 구술자료를 보면 (3ㄴ)의 ‘시러를(싫어를)’를 제외하고 ‘얼/럴’

이 쓰였으며 보조사 ‘은/는’이 쓰여야 할 자리에는 ‘언/넌’이 나타나고 

있다.15) 이로 미루어 보아 진도방언의 대격어미와 보조격 어미는 각각 

‘얼/럴’과 ‘언/넌’이며, 자유변이가 아닌 독립된 어미의 쓰임으로 보아

야 한다. 다만 이들 어미가 왜 진도방언에서만 그 쓰임이 두드러지는

14) 진도방언에 나타난 ‘아덜’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문헌자료가 있다. 최전승

(1995:412)에는 ‘아덜(용문, 7b), 아달(판.심, 160)～아덜(판.심, 162)’ 등의 형태

가 수록되어 있다. 

15) 뿐만 아니라 진도방언에서는 복수를 나타내는 ‘들’ 역시 ‘덜’로 쓰이고 있으

며, 어휘사용에 있어서 ‘으’와 ‘어’를 혼용(금줄～검줄(禁), 아들～아덜(子), 

마늘～마널(蒜), 금나게～검나게(겁나게 多), 층게층게～청게청게(층계층계 

階)하여 쓰고 있다.

예1) 갈매기넌 어디 가고 물드넌 줄얼 몰루고 / 사공언 어디 가고 배뜨넌 줄 

몰루네 / 오늘갈지 낼갈지 모루넌 시상 / 내가 싱긴 호박 연출 단장 넘

어가네. <진도아리랑에서 발췌>

예2) 노인덜, 우덜～우리덜, 애:기덜(兒), 크내기덜(처녀), 부모덜, 딸래덜, 엄

매덜, 어른덜, 머슴덜, ‘그 집 아덜레덜, 그 집 아덜레더리’이라 발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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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으며 앞으로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은 어미 ‘－이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구술 자료

    ㄱ. 애삼춘 따물레 공이로(공짜로) 사라써 공해당서

        우리 엄매가 요케 주먹바비로 해서 김이로 딸딸딸 모라서

        숨따숨따 반침미테로 수머가꼬 이따, 그 반침미테서 푹 나옹께

(제보자: 이순예)

    ㄴ. 소가 주그문 도살창이로 (제보자: 곽순심)

  먼저 곡용에 쓰인 어미 ‘－이로’에 대한 기존의 논의된 것을 살펴보

면 이상신(2008)의 영암방언에서는 ‘시집＋이로’와 같이 나타난다고 하

여 ‘으로’와 ‘이로’가 공존한다고 보고 있다. 이혁화(2004:49)의 무주방

언에서는 ‘으로～이로’가 자유변이를 하고 있는데 ‘으>이’의 변화는 치

찰음 뒤에서 전설모음화한 영향을 받아 유추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조건변이형 ‘이로’가 치찰음 뒤라는 조건을 뛰어넘어 모든 자음 뒤

로 확대되는 유추적 평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舊形인 ‘으로’와 공존

하게 됨으로써 자유변이를 한다는 것이다. 이기갑(2003:80)을 보면 ‘이

로’는 주로 서남방언에 나타난다고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어미 ‘이로’는 방언의 분포에 있어 매우 드문 경우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도방언에서는 예문 (1)과 같이 자유변이

가 아닌 구격조사로서 독립된 어미 ‘이로’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로’와 결합하는 어간말음에는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 이 방언에서 

어간말음 ‘ㅌ’은 결코 ‘이로’와 결합하는 일이 없으며 이 ‘ㅌ’은 처격을 

나타내는 어미 ‘－에(로)’와만 결합을 한다.16)

16) 만약에 ‘ㅌ’뒤에 어미 ‘－이로’가 결합을 하게 된다면 ‘미티로>미치로(底)’와 

같이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진도방언에서 구개음화는 역사적으로 매우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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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간말음 ‘ㅌ’이 어미 ‘이로’와 결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변하

여 나타난다. ‘低’를 의미하는 ‘밑’의 경우 진도방언에서는 ‘시리미시로

(시루밑), 오금미시로(오금밑), 저탈미시로(겨드랑이 밑)’와 같이 ‘ㅌ’이 

‘ㅅ’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장소를 지칭하

는 경우에는 ‘반침미테로(마루밑)’와 같이 ‘ㅌ’으로 나타나 처격어미가 

쓰였다. 만약 이 ‘ㅌ’ 뒤에 어미 ‘이로’가 오게 되면 ‘미티로→미치로’

와 같이 ‘이’모음 앞에서 ‘ㅌ→ㅊ’과 같이 구개음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어간말음 ‘ㅌ’과 어미 ‘이로’가 부득이 결합하는 상황이 오

게 되면 이 방언에서는 ‘ㅌ→ㅅ’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러나 장소를 나

타내는 경우에는 ‘ㅌ→ㅅ’으로 변화하지 않고 처격어미 ‘에로’를 취한

다. 이러한 어간말음 ‘ㅌ’은 그 체언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어미를 취

하는 것도 다른데 특히 처격조사 ‘(로)’는 다른 조사에 비해 생략이 잘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7)

  이상으로 어미 ‘이로’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로서는 치찰음 뒤

에서 ‘으→이’로의 변화가 유추적 확대에 의해 자유변이를 하고 있다

는 논의 외에는 별다른 음운변화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중세국어 시기 ‘로’가 어떤 중간단계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로’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더욱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미 ‘이로’가 치찰음 뒤뿐만 아니

라 모든 어간말음 뒤에 쓰이고 있으며, 선행하는 체언이 양성이나 음

하게 이루어졌던 현상이다. 그러므로 진도방언에서는 이 구개음화를 방어하

기 위하여 체언말음 ‘ㅌ’뒤에는 어미 ‘－에(로)’가 붙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진숙(2010:57～59)에 자세한 논의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

란다. 

17) 이기갑(1986:51)은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는 체언어간은 항상 처격조사와 어

울려 거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굳어져 있다고 하고, 배주채(1989:52)는 주로 

장소명사들에서 처격조사와 밀접한 결합을 보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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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상관없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곡용에서 원순모

음화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순모음화는 용언이 활용할 경우보다 체언이 곡용할 경우에 원순모

음화 실현에 있어 제약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김경아 2002:284 

～299) 김봉국(2002:166)에서는 이러한 원순모음화가 활용에서와 곡용

에서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체언 어간이 자립형식이기 때문에 가능

한 한 교체를 거부하려는 경향과 어간을 고정시키려는 경향 때문인 것

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19세기 후기 중

부방언에 있어서 체언의 곡용형태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비분

철 표기로 반영됨이 일반적이다.(이병근 1970:120) 19세기 후기 전라방

언의 자료에서도 체언 어간과 격 어미와의 구분이 지켜지고 있었고 그

러한 환경에서는 원순모음화가 실현되지 않았음이 문헌상으로 나타났

다.(최전승 1986:244～250)

     ② 남을(他人, 초한 上, 13a), 남의 기물(쇼大, 2b), 이 기름을 보시면

(삼국지, 4. 13a), 춤을 춘다(수절가 上 6), 나무입은(잎, 同上, 8)

  체언이 곡용할 때와 용언이 활용할 때 반영된 이러한 형태소 경계에

서의 원순모음화에 대한 표기상의 차이는 현대방언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는데 현대 전주방언에서는 /p/, /m/으로 끝난 체언에 / ɨ /로 시작하는 

격조사가 연결되어도 원순모음화는 수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崔泰榮 

1983:128)

  그러나 이 방언에서 보이는 원순모음화의 비실현을 살펴보면 딱히 

표기법상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문법적 제약인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같은 장(최전승 1986)에서 후술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을 보면 더더욱 그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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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앗씨 엽풀 써셔(춘, 남, 96), 압풀셔고(판, 퇴, 282)

        cf. 아비압펼 인도여(판심 174)

  이 어휘들은 체언 어간과 어미 형태소의 분리표기에도 불구하고, 형

태소 경계에서 실현되고 있는 원순모음화 현상을 노출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도방언에서 원순모음화를 실

현시키지 못하는 것은 어미의 형태가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음운변화를 

하였다.

3. 결   론

  본고에서는 진도 방언에서 일어나는 원순모음화 현상을 중심으로 다

루었다. 원순모음화 현상은 ‘으→[＋원순성]/순자음___, 으→[＋원순

성]/___순자음’이라는 일반적인 공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

로 살펴보았을 때 원순모음화 현상은 ‘>오’형과 ‘으>우’형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이때 피동화주는 ‘, 으’가 된다. 이와 같이 초기의 원순

모음화는 ‘’가 소실되기 이전에 나타난 것으로 ‘>오’의 한 가지 방

향성을 가지고 있다가, ‘으>우’에 의한 방향이 추가 되어 두 가지 원순

모음화의 방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의 음가 소멸이후 ‘으>우’

방향만 남아 원순모음화 현상의 조건이 되었다.

  이 방언에서 활용의 경우 원순모음화가 실현이 되었으나 곡용의 경

우에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를 전남방언의 각 개별방

언의 실현양상과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형태소 경계에서의 전

남방언은 곡용과 활용시 원순모음화가 실현되었으나 진도방언의 경우 

곡용에서는 원순모음화가 실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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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논의에서는 체언이 곡용을 할 때의 원순모음화 비실현은 표

기법이나 문법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표기법

이나 문법이 관여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미초의 모음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이러한 어미자체의 음운변화는 또 하나의 새로운 논의를 제공하

였다.

  곡용에 쓰인 어미는 대격에서는 ‘얼/럴 ’보조격에는 ‘언/넌’ 구격은 

‘이로’이며 원순모음화를 일으킬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어

미들은 중세국어시기 ‘>어’와 ‘>으>이’의 음운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로’는 이 방언에서 어간말음 ‘ㅌ’과는 결합하는 일이 없으며 

이 ‘ㅌ’은‘이로’ 앞에서 ‘ㅌ→ㅅ’로 바뀌어 버린다. 그리고 ‘ㅌ’을 말음

으로 가진 체언이 장소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처격조사 ‘에(로)’와만 결

합을 하였다. 이와 같이 ‘ㅌ＋이로’는 이 방언에서 결합할 수 없는데 

이는 구개음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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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원순모음화 현상

－ 진도방언을 중심으로 －

이 진 숙

  원순모음화 현상은 ‘으→[＋원순성]/순자음___, 으→[＋원순성]/___순자

음’이라는 일반적인 공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원순모음화 현상은 ‘>오’형과 ‘으>우’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때 

피동화주는 ‘, 으’가 된다. 동화주에는 [＋순음성]과 [＋원순성]이라는 자

질을 가진 순음과 원순모음이 있다. 그리고 음운변화가 적용되는 환경은 

그 영향이 미치고 미치지 않음에 따라서 조건 변화와 무조건 변화로 구분

을 지을 수 있으며, 음운변화가 적용되는 위치는 환경에 따라 형태소 내부

와 형태소 경계로 나누어진다.

  본고는 진도방언을 중심으로 형태소 경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원순모음

화의 실현과 비실현에 대한 양상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체언과 어미가 결

합하는 경우에는 원순모음화가 실현되지 않았다.

  진도방언에서 체언이 곡용을 할 때 원순모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표기법과 문법에 의한 제약 때문이라는 일반적인 논의와는 달리 진도방언

에서는 어미초의 환경이 ‘으’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진도방언에서의 어미는 중세국어 시기 모음체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어미의 음운변화를 전남방언의 각 개별방언과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주제어: 원순모음화, 형태소 내부, 형태소 경계, 동화주, 피동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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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enomenon of Vowel Roundedness

－ Focusing On Jindo Dialect －

Lee, Jin-suk

  The phenomenon of vowel roundedness has a general formula ‘labial sound 

＋으→[＋roundedness]. But historically, the phenomenon of vowel roundedness 

can be divided into ‘>오’ type and ‘으>우’; and in this case ‘’ and ‘으’ 

are assimilated sounds.

  Labial sounds with labialization and rounded vowels with roundedness are 

among conditioning sounds. The setting which phonological change undergoes 

can be classified as conditional change and unconditional change respectively 

depending on whether or not it is affected; and the place where phonological 

change occurs can be the inner part of morpheme or the boundary of morpheme 

in accordance with the setting.

  This paper addressed aspects of realization and non-realization of vowel 

roundedness taking place between the inner part of morpheme and the boundary 

of morpheme. With regard to the boundary of morpheme, declension was not 

accompanied with realization of vowel roundedness.

  In contrast to a general argument that orthography(writing system) and grammar 

restrict the realization of vowel roundedness, the reason why declension of 

substantive did not show the realization of vowel roundedness in Jindo dialect 

was that the setting of pre-final endings in Jindo dialect was not ‘으’.

  As this type of ending in Jindo dialect is considered to be associa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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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wels system in the period of Medieval Korean language,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phonological changes of endings in many respective dialects of many 

regions in South Jeolla Province.

key word: vowel roundedness (round vowelization), the inner part of morpheme, 

the boundary of morpheme, conditioning sound, assimilated sound


